
686   Copyright © 2019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Translation and Linguistic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Musical Background Questionnaire

Yong-Hwi An1,2, Byung Yoon Choi1,3, Bong Jik Kim1,4, Jin Woong Choi1,4, Moo Kyun Park1,5,  
Gyu Cheol Han1,6, Byung Chul Cheon1,7, Hyun Joon Shim2, Min Suk Chai2,  
Kate Gfeller8, Jungmin Ahn9, Il Joon Moon9, and Yang-Sun Cho1,9 

1Questionnaire Transl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Audiological Society, Seoul; and 
2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Eulji Medical Center,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and 
3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ngnam; and 
4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and 
5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and 
6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Incheon; and  
7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and  
8Department of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Music, Iowa, USA; and  
9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음악적 배경 설문지의 한국어 번역 및 번역본의 언어 타당도

안용휘1,2·최병윤1,3·김봉직1,4·최진웅1,4·박무균1,5·한규철1,6·천병철1,7·  

심현준2·채민석2·Kate Gfeller8·안정민9·문일준9·조양선1,9

대한청각학회 설문지 번역위원회,1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을지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3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5 가천의과학대학교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7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Music,8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9

Received April 30, 2019
Revised July 23, 2019
Accepted July 25, 2019
Address for correspondence
Yang-Sun Cho, MD, Ph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81 Irwon-ro,  
Gangnam-gu, Seoul 06351, Korea
Tel +82-2-3410-3578
Fax +82-2-3410-3879
E-mail yscho@skku.edu

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Musical Background Questionnaire (MBQ) has been de-
veloped to assess formal musical training and listening enjoymen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translate MBQ into Korean with subsequent linguistic validation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version of MBQ (K-MBQ).
Subjects and Method   Between 2013 and 2014, a panel affiliated with the questionnaire com-
mittee of the Korean Audiological Society reconciled the first draft K-MBQ translated by a bi-
lingual person. A separate bilingual translator, who had never seen the original MBQ, translated 
the draft K-MBQ back into English, and subsequently, the panel reviewed its equivalence to the 
original one. K-MBQ was administered to 29 adults (M:F=15:14; aged 21 to 76 years) for cogni-
tive debriefing. Pure tone and speech audiometry were performed in all participants. 
Results   The translation of K-MBQ was completed through a multi-step process of forward 
translation, reconciliation, reverse translation, cognitive debriefing and proofreading. Thirteen 
(45%) of 29 subjects reported formal musical training, and 16 participants (55%) judged them-
selves as having no musical education and backgroun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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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난청 환자

들에게도 음악 감상에 대한 요구가 많아 청각에 관련된 임상 

영역 중 삶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

지 인공와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악에 대한 다수의 설문지 

도구들이 외국에서 개발되었고 진료 또는 연구에 활발히 활

용되고 있다.1-6) 음악 설문지들 중에서 음악적 배경 설문지

(musical background questionnaire, MBQ)는 자가 기술형 

측정도구 중 하나로서 미국의 Gfeller 등1)이 개발하였으며, 

공식적인 음악 교육을 평가할 수 있고 음악 감상 경험과 음

악적 즐거움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난청 

환자들의 음악에 대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재현

성과 타당도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7,8) 최근에는 특정

한 연구 목적보다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 초점을 두어 일부 

개정되었다.9) 음악적 배경 설문지는 3개 영역의 17개 질문 항

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응답은 영역 및 문항에 따라 

3~10점 응답 항목(3-to-10-point scale)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설문지는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 인공와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보고된 바 있으며,10,11) 음악에 대한 개

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정신

측정학적 측면의 연구(psychometric properties)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악과 연관된 이비인후과 

분야의 임상 연구가 시행되어 왔지만,12-15) 표준화된 번역 과

정을 거친 본격적인 음악 설문지가 없는 실정이다.

원저 설문지는 각 나라 고유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

어 정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화된 한국어 번역본 음악 설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과 영

역에서 영어로 공표된 몇 가지 설문지1-6)를 분석하였고, 설문

지 번역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음악적 배경 설문지를 

최종 선택하였다. 그 후 음악적 배경 설문지를 표준화 절차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을 하였다. 이러한 설문지 번역 작업을 통

하여 난청 문제를 가진 국내 환자들의 음악 감상 정도를 객관

화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임상 연구에 쉽게 활용할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판 음악적 배경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언어 타당도를 알아보는 데 있었다. 또한 인지적 

확인(cognitive debrifing) 과정에서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

로 실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한국어 음악적 배경 설문지의 

유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상 설문지 선정 과정 및 특징

대한청각학회에서는 다수의 환자를 단시간 내에 진료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환자들의 자가 보고서인 설문지의 필요

성을 공감하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및 예방의학교실

에 근무하는 8인의 전문가로 설문지 번역위원회를 구성하였

다. 2013년 8월~2014년 12월까지 번역 작업을 수행한 설문지 

중 하나인 음악적 배경 설문지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최근

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음악의 인지 및 감상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전자우편으로 설문지의 원저자

인 Dr. Gfeller에게 한국어판 번역에 대한 허가를 얻었고, 원

본 음악적 배경 설문지 전체를 제공받았다. 또한 참조용으로 

Dr. Fuller를 통해 음악적 배경 설문지의 네덜란드어 번역본

을 입수하였다.

영어로 된 원본 설문지에서 우리나라의 정서 및 문화에 맞

지 않는 음악의 분야 또는 악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제외하

였고, 이전의 연구 보고에서 설문 결과를 점수화하여 제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번역하였다. 음악적 배경 설문지는 총 3개

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은 음악 교육(musi-

cal training), 음악적 즐거움(enjoyment of music)과 음악 

요소들에 대한 인지(self-perception of music elements)이

다. 음악 교육은 공식적인 음악 수업과 음악 배경의 자기 평

가에 대한 2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악적 즐거움은 

음악 감상 경험 및 음악적 즐거움에 대한 2개의 문항과 음질

의 인식에 대한 7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며, 음악 요소의 인

between musical background and hearing level, whereas self-perceived quality of music and 
self-perception of music elements quantified by K-MBQ were associated with hearing ability 
in terms of pure-tone and speech audiometry.
Conclusion   K-MBQ was translated and linguistically validated. The use of this question-
naire can provide further evaluation of musical background in patients with hearing loss or 
cochlear implant users.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9;62(12):6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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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6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에서 점수는 공식적인 음악 수업에 대한 질문이 총 6

점 만점, 음악 배경의 자기 평가에 대한 질문이 총 4점 만점, 

음질의 인식에 대한 7개의 소문항이 각각 10점 만점, 음악 요

소의 인지에 대한 6개의 소문항이 각각 7점 만점이다. 각각의 

질문 및 소문항은 독립적인 내용이므로 전체 점수를 합산하

거나 소문항의 점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각

각의 질문 및 소문항 별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음악적 배경 설문지의 번역 절차 및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시행된 설문지의 한국어 번역 절차 및 개발 

과정은 2004년 Han 등16)의 보고에서 시행했던 한국어 번역

판 어지럼 척도 표준화 연구의 과정을 따랐다. 1차적으로 귀 

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지 번역 위원들에 의해 각 문항의 

번역이 시행되었다. 번역 과정에서 중등 교육 과정 이상을 이

수한 대상자가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한국어 단어로 번역을 하고자 어휘 선택을 하였으며, 

번역의 모든 과정은 전문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문 한 

문장씩 읽고 토론하여 최종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단어 사용이나 철자법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의 국어 및 영한 사전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번역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였다. 

‘you’에 해당하는 한글로는 ‘귀하’로 통일하였으며 일반적인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는 ‘~습니다.’와 ‘~습니까?’로 통일하였

다. 설문지의 번역은 영어를 직역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실

생활에 흔히 쓰이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의역하는 방

식을 채택하였고, 역번역 시에 문장 중에 이미 정해놓은 중요 

단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번역이 된 것으로 평가하

였다. 순번역의 어긋남(discrepancy)을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역번역을 이비인후과와 관련이 없고 음악적 

배경 설문지의 영어 원본을 본 적이 없는 이중 언어 사용자 

(bilingual user)에게 의뢰하였고, 번역(translation)-역번역

(reverse translation) 및 절충 과정을 거쳐 한국어 번역판 음

악적 배경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인지적 확인(Cognitive debriefing) 및 최종 교정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어판 음악적 배경 설문지를 서울

을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9명의 성인(남 15

명, 여 14명; 평균 59.2세, 범위 21~76세)을 대상으로 연구자

의 배석하에 설문지를 제공하여 설문 응답의 소요시간을 측

정하고 환자들이 질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설문 항목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설문지 대

상자에게 표기하도록 하고, 원래 질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

고 있거나 이해가 힘든 부분, 질문 내용이 애매한 부분에 대

한 의견을 되먹임 받고 이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양 병원에

서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을지 No. 14-

48, 삼성 No. 2004-09-173-001).

대상 환자들은 초기 설문지 작성 시점에서 순음청력검사

와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고, 0.5, 1, 2, 4 kHz의 역치 4분

법에 의한 순음청력평균 25 데시벨 이하인 경우를 정상 청력

군, 25 데시벨 초과인 경우를 난청군으로 분류하였다. 완성

된 설문지에 대해 국어문화운동본부에서 표준 맞춤법에 대

한 감수를 받아서 철자나 양식 등의 오류 검증을 거쳐 최종 

한국어 번역판을 완성하였다(Appendix).

통계 분석

모든 통계적 처리는 SPSS 12.0판(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정상 청력군과 난청군 간의 연

령, 성별, 청력 평균, 설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Mann-

Whitney U-test를 이용하였고, 청력검사 결과와 설문 점수의 

상관 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통계적

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은 ‘평균±표준편차’의 

형식으로 기술되었고, 유의 수준은 0.05 미만을 의미 있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 

결      과

번역 및 설문지 작성

설문지의 공식 명칭은 한글로 ‘음악적 배경 설문지’, 영문으

로 ‘Korean version of Musical Background Questionnaire’

로 결정하였고, 약어는 K-MBQ로 하였다. 원문의 ‘musical 

background’라는 문구는 음악에 대한 교육, 경험, 만족도 등

의 배경을 지칭하며, ‘음악 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음악적 배경’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여 ‘음악적 배경 설문지’라는 

명칭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설문지의 각 문항에서는 ‘musical’

을 ‘음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 ‘musical 

training’은 ‘음악 교육’, ‘musical class’는 ‘음악 수업’, ‘musical 

activities’는 ‘음악 활동’ 등으로 번역되었다. 다만,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하여 ‘musical enjoyment’는 ‘음악적 즐거움’으로 번

역되었다.

보기 항목에 사용된 정도 부사는 ‘never’는 ‘전혀 아님’으로, 

‘seldom’은 ‘드물게’, ‘occasionally’는 ‘가끔’, ‘half-the-time’은 

‘절반 정도’, ‘generally’는 ‘대체로’, ‘almost always’는 ‘거의 항

상’, ‘always’는 ‘항상’으로 번역하여 의미전달이 분명하도록 하

였다. 영어의 명사형을 한글의 동사로 의역하는 것이 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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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경우인 문항 2의 지문에서는 ‘no formal training, lit-

tle knowledge about music, and little experience in listen-

ing to music’을 ‘나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 없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음악 감상에 대한 경험이 없다.’로 번역하였다. 문항 

5, 6의 ‘under the best conditions(e.g., no competing noise, 

good sound quality, etc.)’는 설문지의 간결성을 위해 ‘소음이 

없고 음질이 좋은 최상의 환경에서’로 번역하였다. 문항 6에서 

‘a music piece’는 음악 한 곡을 의미하지만 직역하기보다 ‘어

떤 음악’으로 의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논의되었다. 

MBQ 원본 설문지 중 한국어 번역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

해 중심단어(keyword)를 48개 선정하였고, 이 중 K-MBQ를 

역 번역한 것과 44개가 일치하여 91.7%의 일치율을 보였다. 일

치하지 않은 문항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순번역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2번 문항의 첫 문항은 원문 ‘little experience in 

listening to music’이 ‘음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로 번역되

고 ‘little musical experience’으로 역번역되어, 명확한 이해를 

위해 순번역을 ‘음악 감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로 수정하

였다. 온라인 영어 사전에서 유의어로 제시되는 것도 중심단

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예를 들어 MBQ 원문에

서 ‘Are you able to differentiate between a male and a fe-

male vocalist?’ 문항의 중심단어는 a male and a female, 

vocalist 두 개로 선정하였고, 원문의 vocalist와 역번역에서 

제시된 singers는 사전에서 유의어로 인정되어 원문과 역번역

의 중심단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한국어 번역판의 인지적 확인 및 검토

설문지를 완성한 후, 총 29명의 자발적인 지원자를 대상으

로 시행한 결과 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3.5±1.3분이

었고 10분 이상 소요된 경우는 없었다.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문장이 평이하게 구성되어 설문지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대상자 29명 중 정상 청력인 자는 

13명, 난청이 있는 자는 16명이었고, 난청군의 평균 순음청력

역치는 우측 45.2 데시벨, 좌측 46.7 데시벨이었다(Table 1). 

음악 교육에 대한 설문

음악 교육에 대한 설문에서 29명 중 13명(45%)에서 하나 

이상의 공식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16명

(55%)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Table 2). 공식적인 

음악 교육은 초등학교 때 음악 수업(31%), 중학교 때 음악 수

업(17%), 노래 수업(14%), 음악 감상 수업(10%), 악기 수업

(10%)순이었다. 공식적인 음악 교육에 대한 6개의 범주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를 총 6점 만점으로 배정하였을 때, 평균 

점수는 정상 청력군에서 0.8±1.1점으로 난청군 0.9±1.3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3). 대상자 중 16명

(55%)은 스스로 평가한 음악적 배경의 질문에서 음악 경험

과 교육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고, 총 4점 만점 중 평

균 점수는 정상 청력군에서 1.0±1.3점으로 난청군 0.6±0.9

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4). 

음악적 즐거움에 대한 설문

음악적 즐거움에 대한 항목에서 29명 중 16명(55%)은 음악

이 즐겁게 들린다고 하였고, 9명(31%)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하

였다(Fig. 1). 정상 청력군 13명 중 음악 감상에 대해 10명

(77%)이 만족, 1명(8%)이 불만족이었고, 난청군 16명 중 6명

(38%)이 만족, 8명(50%)이 불만족으로 정상 청력군이 난청군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rmal hearing  

group (n=13)

Hearing loss  
group (n=16)

p- 
value

Age (year) 58.2±10.7 60.1±11.3 ＞0.05
Sex (M:F) 7:6 8:8 ＞0.05
Pure tone average,  
  right (dB)

17.1±8.4 45.2±16.5 ＜0.01 

Pure tone average,  
  left (dB)

18.2±7.9 46.7±15.8 ＜0.01 

Speech reception  
  threshold, right (dB)

15.6±6.8 45.1±20.9 ＜0.01 

Speech reception  
  threshold, left (dB)

16.1±7.1 43.4±18.3 ＜0.01 

Speech discrimination  
  score, right (%)

98.5±2.0 79.1±21.5 ＜0.01 

Speech discrimination  
  score, left (%)

97.3±2.7 78.8±19.2 ＜0.01 

Variabl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Musical background of the formal musical training 
Participation in  

each category*
Total

(n=29)

Normal hearing  
group (n=13)

Hearing loss  
group (n=16)

No formal musical  
  training

16 (55)   7 (54)   9 (56) 

Musical instrument  
  lessons

  3 (10)   2 (15) 1 (6) 

Singing lessons   4 (14) 1 (8)   2 (13)

Participation in  
  an ensemble

1 (3) 1 (8) 0 (0) 

Music lessons at  
  elementary school

  9 (31)   4 (31)   5 (31) 

Music lessons at  
  middle school

  5 (17)   2 (15)   3 (19) 

Music appreciation  
  classes

  3 (10) 1 (8)   2 (13) 

Variabl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that sub-
jects could choose more than on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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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음질에 대한 설문

소음이 없고 음질이 좋은 최상의 환경에서 음질의 인식에 

대한 7가지 소문항은 각각 10점 만점의 visual analog scale

로 분석되었다. 음악이 즐겁게 들리는지, 음악이 자연스럽게 

또는 기계음처럼 들리는지, 음악이 분명하게 들리는지 등 대

부분의 소문항에 대해 난청군보다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점

수가 높았다(Fig. 2). 

음악적 요소의 인지에 대한 설문

최상의 환경에서 음악 요소들의 지각에 대한 6개의 소문항

은 각각 7점 만점의 빈도 점수(항상 7점, 전혀 아님 0점)로 환

산되었고, 노래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를 구별할 수 있지 등에 대해 난청

군에 비해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Fig. 3). 

　

청력검사 결과와 각 설문의 연관성

대상자 29명에 대해 음악적 배경 설문지 점수와 청력검사 

결과에 대해 상관분석을 했을 때, 공식적인 음악교육, 스스로 

평가한 음악적 배경은 청력 수준과 상관성이 없었다. 음악 감

Table 3. Formal musical training scores

Total (n=29) Normal hearing group (n=13) Hearing loss group (n=16)

Participation in no category (0 points) 16 (55)   7 (54)   9 (56)

Participation in one category (1 point)   6 (21)   3 (23)   3 (19)

Participation in two categories (2 points) 2 (7) 1 (8) 1 (6)

Participation in three categories (3 points)   4 (14)   2 (15)   2 (13)

Participation in four categories (4 points) 1 (3) 0 (0) 1 (6)

Participation in five categories (5 points) 0 (0) 0 (0) 0 (0)

Participation in all six categories (6 points) 0 (0) 0 (0) 0 (0)

Average score 0.9±1.2 0.8±1.1* 0.9±1.3*
Variabl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or mean±standard deviatio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verage score 
between two groups (p＞0.05)

Table 4. Self-reported musical background

Total (n=29) Normal hearing group (n=13) Hearing loss group (n=16)

No formal training, little knowledge about music,  
  and little experience in listening to music (0 points)

16 (55)   7 (54)    9 (56)  

No formal training or knowledge about music  
  but informal listening experience (1 point)

  7 (24)   2 (15)    5 (31)  

Self-taught musician who participates in musical activities (2 points)  2 (7) 1 (8) 1 (6) 
Some musical training, basic knowledge of musical terms,  
  and participation in music classes or ensembles (3 points)

  4 (14) 

 
 3 (23)  1 (6)  

Several years of musical training, knowledge about  
  music, and involvement in music groups (4 points)

0 (0)  0 (0)  0 (0)  

Average score 0.8±1.1 1.0±1.3* 0.6±0.9*
Variabl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or mean±standard deviatio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verage score 
between two groups (p＞0.05)

Fig. 1. The satisfaction with listening to music in 3 categories of 
the Korean version of Musical Background Questionnaire. Satis-
faction with listening to music in normal hearing group was signifi-
cantly higher than that in hearing lo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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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elf-assessed perception of the elements of music with a question that “indicate how music sounds under the best conditions 
(e.g., no competing noise, good sound quality, etc.)” The mean scores for 4 out of 6 items in normal hearing listen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patients with hearing loss.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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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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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verage scores of the self-perceived quality of music with a question that “indicate how music sounds under the best condi-
tions (e.g., no competing noise, good sound quality, etc.)” The mean scores for 6 out of 7 items in normal hearing group was signifi-
cantly better than those in hearing loss group.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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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 between scores quantified by the Korean version of Musical Background Questionnaire and hearing level in all 29 
participants

Part Content PTA SRT SDS 

I Formal musical training ns ns ns
II Self-reported musical background ns ns ns 
III Enjoyment of music r=-0.40*   r=-0.33** ns
IV Self-perceived quality of music r=-0.43* r=-0.47* r=0.35**
V Self-perception of music elements r=-0.55* r=-0.51* r=0.38**

*p＜0.01, **p＜0.05. PTA: pure tone average, SRT: speech reception threshold, SDS: speech discrimination score, ns: no significance 
(p＞0.05)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scores quantified by the Korean version of Musical Background Questionnaire and hearing level in 16 
patients with hearing loss

Part Content PTA SRT SDS 

I Formal musical training ns ns ns 
II Self-reported musical background ns ns ns
III Enjoyment of music ns ns ns
IV Self-perceived quality of music r=-0.52* r=-0.49* r=0.30**
V Self-perception of music elements r=-0.55* r=-0.50* r=0.32**

*p＜0.01, **p＜0.05. PTA: pure tone average, SRT: speech reception threshold, SDS: speech discrimination score, ns: no significance 
(p＞0.05)

상에 대한 만족도는 순음역치와 어음역치와 상관관계가 있었

고, 음질의 인식, 음악 요소들에 대한 인지는 순음역치, 어음

역치, 그리고 어음변별력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청력이 나쁠

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5). 또한 난청군 16명만을 대

상으로 상관성을 분석했을 때에는 음질의 인식과 음악 요소

들에 대한 인지에서 순음역치, 어음역치, 그리고 어음변별력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청력이 나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공식적인 음악 교육, 스스로 평가한 음악적 배경, 음악 감상에 

대한 만족도는 난청의 정도와 관련성이 없었다(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음악에 대한 교육 배경과 주관적인 만족감을 측

정하는 설문지인 MBQ를 번역하고 한국어 번역판의 인지적 

확인을 시행함으로써 난청 환자들에서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

이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어 번역판 MBQ는 정상 청력인 자

와 난청 환자 모두에서 어렵지 않게 설문조사가 가능하고, 각 

항목에 따라 점수화가 가능하여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임상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지는 국내 실정에 맞게 한

국어로 번역한 후 검사 도구로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16) 설문지 번역위원회에서 전문가에

게 자문하였을 때 음악적 배경 설문지는 음악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개인적인 취향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뢰도와 타당도

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는 않고 표준화된 번역 과정

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설문지의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음악은 각 문화권의 역사적인 차이로 인해 장르, 

악기, 음악가 등에 있어 필연적인 불일치를 보이는데, 음악적 

배경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설문지는 

실제의 음악 생활에 적용되는 여러 상황을 문항으로 설정하

여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하고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나 생

활 수준에 따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나타

나야 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제작된 음악 설문지를 그대로 번

역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척도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그 효용성도 떨어진다. 한국어 번역판 음악적 배경 설

문지를 만드는 작업은 국내 현실에 맞으면서 원본의 문항의 

각 의미를 변질하지 않는 항목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문 원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많은 토의를 통해 적절한 용어 및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판 표준화 설문지 번역의 업적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최근 음악적 만족도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중요하게 논의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공와우 사용자들이 조용한 환경에

서 말소리를 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졌으나 음악감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17-19) 인공와우 환자들의 음

악에 대한 능력은 언어습득 전 또는 후 농(pre-lingual post-

lingual deafness), 술 전 청력, 난청의 지속기간, 환자의 나이, 

잔존 청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20-23) 

음악적 배경의 차이도 그중의 하나일 수 있다.7,9,10) 언어습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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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post-lingual deafness)인 성인 인공와우 사용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음악적 배경은 어음 인지와는 관련성이 없고 

음악 감상과 관련된 독립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7,10) 청력

이 정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결과

가 제시되었다.10) 즉, 음악적 배경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 

비해 음악적 수행능력이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난청의 유

무, 인공와우의 이용 유무와는 별도로 음악 연구에서 독립적

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Korean version of 

the clinical assessment of music perception test와 같은 음악

과 연관된 이비인후과 분야의 검사를 통해 음조, 리듬, 멜로디, 

음색에 대한 음악적 인지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12,13) 이와 함

께 음악적 배경 설문지를 활용하여 음악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음악에 대한 만족도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음악적 배경 설문 결과에서 난청군에 비해 정상 청력군이 

음악 감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자체의 우위를 고려하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으

나, 공식적인 음악 교육에 대한 점수가 모든 군에서 낮게 나

온 것은 본 연구대상자의 비교적 높은 연령(평균 59.2세)에 

기인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Table 2에서 초등학교 때 음악 

수업, 중학교 때 음악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도입 시기가 초등

학교는 1950년대, 중학교는 1990년대인 점과 음악을 듣거나 

즐길 만한 여유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현재와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많

은 수의 성인에서 정상 청력군과 난청군을 대상으로 연령별 

음악적 배경 설문지를 조사함으로써 다른 연구들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 청력군, 난청군, 전체 대상자 모두가 음

악 요소들의 인지와 관련된 6개의 소문항 중 악기에 대한 점

수가 가장 낮고 남녀 가수 구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점

(Fig. 3)은 흥미롭다. 이는 가사와 악기, 멜로디에서 점수가 높

고 리듬과 남녀 가수 구분에서 점수가 낮은 미국과 네덜란드

의 음악적 배경 설문지 연구1,11)와는 다른 결과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악적 배경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이용된 한국어 번역판 음악적 배경 설문지는 전

문가 집단의 공식적인 번역 과정을 통해 언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예비 조사를 통해 임상에서도 쉽게 이용 가능한 

효과적인 검사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실시 및 채점이 간편하고 

음악적 배경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더욱 용이하게 하여 음

악과 관련된 이비인후과 분야의 연구에 보조적인 도구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

당도 검증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이라는 특수한 분야

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취향을 조사하는 도구로서의 유용성

은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인지적 확인과정에서 설문 대상자

의 숫자가 적어 각 문항의 의미 있는 cut-off point를 제시하

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적 배경 설문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1) 소아 혹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음악

적 활동이나 만족도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만 존재하여21,24) 

나이가 어린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음악적 배경 

설문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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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음악적 배경 설문지

고유번호:                     

조사일자:                     

조사병원:                     

성    명:                      

성/나이:                      

병록번호:                     

귀하가 과거에 받은 음악 교육이나 참여한 공식적인 음악 활동에 대한 다음의 질문들에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I. 공식적인 음악 교육

1. 나는 음악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한 경우, 그 음악 수업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악기 수업      (   ) 

 노래 수업      (   ) 

 합주단 참가      (   ) 

 초등학교 때 음악 수업    (   ) 

 중학교 때 음악 수업    (   ) 

 음악 감상 수업     (   ) 

본 설문지는 귀하의 음악적 배경과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음악과 관련된 청각학적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설문의 작성에는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의 문항 중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시는 문항이 있

다면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성심 성의껏 답해주신 본 자료는 귀하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며 

의학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 청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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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는 자신이 음악에 대한 교육 정도나 지식이나 경험이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래의 항목 중에 가장 적절한 내용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나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 없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음악 감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   )

 나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 없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으나, 일상적인 음악감상 경험이 있다.  (   )

 나는 독학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했다.  (   )

 나는 약간의 음악 교육을 받았고, 음악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며, 음악 수업이나 합주단에 참가했다. (   )

 나는 수년 간 음악 교육을 받았고, 음악 자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며, 다양한 음악 그룹에 참가했다.  (   ) 

II. 음악 감상 경험과 음악적 즐거움

3. 귀하는 1주일에 대략 몇 시간 정도 음악을 감상하십니까?

 전혀 듣지 않는다    (   )

 1주일에 2시간 이하    (   )

 3~5시간    (   )

 6~8시간    (   )

 9시간 이상    (   )

4. 음악 감상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아래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음악 듣는 것 자체를 피한다.   (   )

 음악을 전혀 듣지 않는다.    (   )

 음악을 듣지만 음악이 중요하지는 않다.  (   )

 음악을 듣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   )

 음악을 듣고 음악이 중요하다.   (   )

 음악이 즐겁게 들린다.    (   )

5. 소음이 없고 음질이 좋은 최상의 환경에서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선택해 주세요.

1) 전반적으로 음악이 (     ) 들린다.

불쾌하게  즐겁게   

2) 전반적으로 음악이 (     ) 들린다.

기계음처럼 자연스럽게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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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반적으로 음악이 (     ) 들린다.

불분명하게 분명하게 

4) 전반적으로 음악이 (            ).

음악처럼 들리지 않는다 음악처럼 들린다

5) 전반적으로 음악이 (     ) 들린다.

복잡하게  단순하게

6) 전반적으로 음악이 (            ).

따라가기 어렵다  따라가기 쉽다

7) 전반적으로 나는 음악을 (          ).

매우 싫어한다 매우 좋아한다

III. 음악 요소들에 대한 인지

6. 소음이 없고 음질이 좋은 최상의 환경에서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선택해 주세요.

1) 귀하는 노래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아님                드물게                가끔                절반 정도                대체로               거의 항상             항상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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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는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아님                드물게                가끔                절반 정도                대체로               거의 항상             항상

3) 귀하는 어떤 음악의 리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아님                드물게                가끔                절반 정도                대체로               거의 항상             항상

4) 귀하는 어떤 음악의 멜로디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아님                드물게                가끔                절반 정도                대체로               거의 항상             항상

5) 귀하는 어떤 음악의 악기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아님                드물게                가끔                절반 정도                대체로               거의 항상             항상

6) 귀하는 노래의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아님                드물게                가끔                절반 정도                대체로               거의 항상             항상




